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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과 경제력 

향상에 따라 건강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

회에서는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로 인해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의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가 건강에 영향을 미쳐 대사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미병(未病)이란 질병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검사 상 이상소

견이 나타나거나 이상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상태로 정의한다2). 즉 미병은 건강과 질병 사이의 상태로 관리에 

따라 건강 상태로도 질병 상태로도 옮겨갈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상태로 간주된다. 미병의 증상

은 피로, 통증, 우울, 분노, 불안,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 7가지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1가지 증상만을 호소할 수도 있고 7가지의 

증상이 모두 나타날 수도 있다3). 

    대학생들은 특성상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수 있

으며, 특히 체육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들은 운동을 병행해야 함

에 따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함께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복

합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운동을 특기로 하는 학생은 각종 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게 되며 시합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크게 받을 수 있

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스트레스 뿐 아니라 우울, 불안, 탈

진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으며, 면역기능 저하나 자율신경 기

능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학업 성취도 저하, 운

동 능력 저하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4,5). 피로, 통증, 수면장애,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적 스트레스는 삶의 질과 미병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미병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우울, 분노, 불안, 피로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6). 따라서 체육을 전공한는 학생들의 학업 및 운동 

스트레스는 삶의 질과 미병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나 운동을 주로 하는 학생이나 

선수의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7,8),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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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건강상태에 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

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 특히 한의학의 미병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학업 스트

레스, 운동 스트레스가 건강 상태와 미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라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

생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체육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

업 및 운동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

하였다. 상지대학교에서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체육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여 설문조사

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교내 게시판의 피험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모집되었으며, 연구자와 관련성이 있는 취약한 피험자는 제

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키, 체중 등을 측정하였고, 인구사회학적 

설문, 건강(미병) 상태 설문, 학업 스트레스 설문, 운동 스트레스 

설문 등을 시행하였다. 

2. 연구도구

1) 인구학적 조사 및 생활 습관 

    인구학적 조사로 성별, 출생년도, 학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생활습관은 식사습관과 소화, 수면, 음주력, 흡연력, 비만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비만도는 실측하였으며 나머지는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2) 건강(미병) 상태 설문

    건강(미병) 상태 설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의해 개발된 미병

분류도구(Mibyeong Index)3)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최근 한 달 

동안 피로, 통증, 우울, 분노, 불안,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 7개 증

상의 지속 여부, 불편감 및 휴식을 취한 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는지

를 자가보고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미병 설문은 7개 증상의 증상 

정도, 증상 지속, 휴식 후 회복문항의 합(개별 문항 1점∼7점 부여)

을 계산하여, 증상별 총합을 미병 점수로 계산하게 된다. 미병 분류

는 총점을 기준으로 26점 이하는 건강군, 27점에서 47점 이하는 미

병 1(경증 미병)군, 48점 이상은 미병 2(중증 미병)군으로 구분한다.

3) 학업 스트레스 척도

    학업 스트레스 척도로는 2002년 Schaufeli 등에 의해 개발된 

학업소진 검사 설문을 활용하였다9). 총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정서적 고갈(5문항), 냉담(4문항), 전문적 효능감(6문항)의 3

개 영역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학업 스트레스 중 전문

적인 효능감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이루어진 다른 두 항목과 달리 

긍정적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해석의 편의성을 위하여 역코딩

하여 분석하였다. 

4) 운동 스트레스 척도

    운동 스트레스 척도로는 2005년 오 등에 의해 개발된 운동 스

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10). 운동 스트레스 척도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반복하여 

최종 25문항을 확정하였으며, 지도와 연습 불만, 진로와 학업 고

민, 경기 내용과 기능 불만, 사생활 불만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5) 신체계측 

    신체계측은 피험자의 Body Mass Index(BMI)를 확인하기 위하

여 이루어졌다. 신장은 체중신장계(BSM 370, Biospace)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체중은 체지방 분석기(Inbody 720, Biospac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키와 체중의 측정치를 활용하여 체중(kg)을 

키(m2)의 제곱값으로 나누어 BMI를 계산하였다. BMI에 따른 비만

도의 분류는 WHO의 아시아태평양 비만진료지침에 따라 BMI 18.5 

미만은 저체중, 18.5~22.9는 정상, 23~24.9는 과체중, 25이상은 비

만으로 분류하였다11).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에는 SPSS 22 for windows를 활용하

였다. 모수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속변수의 경우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표기하였다. 명목변수의 경

우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빈도가 5 이하인 항목이 있는 경

우 Fisher의 정확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학업 및 운동 스트레스와 

건강(미병)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학적 정보, 음주, 흡연 

등 사회력, 생활 습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회

귀분석을 실사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4. 윤리적 문제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IRB의 승인

(SJIRB-Human_19)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

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연구 목적을 이해하

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연구에 포함시켰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설문조사를 완료한 149명의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

구대상자는 전체 149명으로 남자가 104명(69.8%), 여자가 45명

(30.2%)이었다. 성별에 따른 나이는 남자 19.62±1.58, 여자 

19.44±1.14였고, BMI는 남자 22.98±2.33, 여자 23.07±3.24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미병 점수는 남자 52.13±27.12, 여

자 49.80±28.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군이 33

명(22.1%), 미병 1군이 38명(25.5%), 미병 2군이 78명(52.4%)이었

으며 미병군 분포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2. 생활습관과 미병의 연관성

    미병과 생활습관의 연관성은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생활습관 중 소화, 수면의 질, 흡연 여부는 건강 상태에 다라 구분

된 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상세히 살펴보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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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질에서는 남녀 모두 미병군 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남자

의 경우, 수면의 질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와 안 좋다고 응답한 경

우 모두 미병 2군의 비율이 높았으나, 건강군과 미병 1군에서는 수

면의 질이 안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적었다. 여성의 경우 역시 

건강군과 미병 1군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의 수면의 질이 좋은 편

으로 나타났다. 소화가 잘 되는가와 흡연 여부의 경우 여성의 경우

에서 미병군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건강군과 미병 1군의 경

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낮았다. 흡연 여

부는 남성의 경우 모든 군에서 비흡연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

의 경우 건강군에서 흡연자의 비율이 높은 양상을 나타냈다

(57.1%)(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Male (n=104) Female (n=45) Total (n=149) P-value

Age (yr) 19.62±1.58 19.44±1.14 19.56±4.46 0.513

BMI 
(kg/m2)

22.98±2.33 23.07±3.24 23.01±2.63 0.857

Mibyeong 
score 

52.13±27.12 49.80±28.75 51.42±27.54 0.431

Mibyeong 
group

Healthy 
(n,%)

20 (19.2) 13 (28.9) 33 (100)

0.220
MI 1 (n, %) 27 (26.0) 11 (24.4) 38 (100)

MI 2 (n, %) 57 (54.8) 21 (46.7) 78 (100)

Data were shown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BMI=Body mass 
index, MI=Mibyeong.

3. 학업 스트레스 검사

    학업 스트레스 검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서적 고갈과 전문적인 

효능감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냉담의 세부 항목 중 한 

가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운동 스트레스 검사

    운동 스트레스 검사에서는 지도와 연습 불만, 진로와 학업 고

민, 경기 내용과 기능 불만, 사생활 불만의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사생활 불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체 검

사의 통합 결과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5. 학업 및 운동 스트레스와 건강(미병) 상태

    학업 및 운동 스트레스가 건강(미병) 상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미병)군에 따른 학업 및 운동 스트

레스의 분류 항목의 점수를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우 건강(미병)군

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남성의 경우 학업 스트

레스의 냉담과 운동 스트레스의 전 항목에서 건강(미병)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5).

6. 생활습관, 학업 및 운동 스트레스와 건강(미병) 상태와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with lifestyle based on Mibyeong group

Male (n=104) Female (n=45)

Healthy MI 1 MI 2 Total P-value Healthy MI 1 MI 2 Total P-value

Appetite

    Good 15 (24.6) 18 (29.5) 28 (45.9) 61 (100)

0.144

6 (22.2) 9 (33.3) 12 (44.4) 27 (100)

0.138    Normal 5 (12.2) 8 (19.5) 28 (68.3) 41 (100) 7 (43.8) 1 (6.3) 8 (50.0) 16 (100)

    Less 0 (0.0) 1 (50.0) 1 (50.0) 2 (100) 0 (0.0) 1 (50.0) 1 (50.0) 2 (100)

Overeating

    Many 5 (23.8) 5 (23.8) 11 (52.4) 21 (100)

0.979

4 (40.0) 1 (10.0) 5 (50.0) 10 (100)

0.764    Often 11 (18.6) 16 (27.1) 32 (54.2) 59 (100) 4 (22.2) 5 (27.8) 9 (50.0) 8 (100)

    Less 4 (16.7) 6 (25.0) 14 (58.3) 24 (100) 5 (29.4) 5 (29.4) 7 (41.2) 17 (100)

Speed of eating

    Fast 8 (29.6) 5 (18.5) 14 (51.9) 27 (100)

0.157

2 (20.0) 4 (40.0) 4 (40.0) 10 (100)

0.408    Normal 11 (16.7) 16 (24.2) 39 (59.1) 66 (100) 10 (38.5) 5 (19.2) 11 (42.3) 26 (100)

    Slow 1 (9.1) 6 (54.5) 4 (536.4) 11 (100) 1 (11.1) 2 (22.2) 6 (66.7) 9 (100)

Digestion

    Good 18 (20.7) 24 (27.6) 45 (51.7) 87 (100)
0.452

13 (35.1) 10 (27.0) 14 (37.8) 37 (100)
0.027

    Bad 2 (11.8) 3 (17.6) 12 (70.6) 17 (100) 0 (0.0) 1 (12.5) 7 (87.5) 8 (100)

Quality of sleeping

    Very good 6 (40.0) 3 (20.0) 6 (40.0) 15 (100)

0.014

1 (25.0) 1(25.0) 2 (50.0) 4 (100)

0.038
    Good 14 (19.2) 23 (31.5) 39 (49.3) 73 (100) 12 (41.4) 7 (24.1) 10 (34.5) 29 (100)

    Bad 0 (0.0) 1 (7.1) 13 (92.9) 14 (100) 0 (0.0) 3 (25.0) 9 (75.0) 12 (100)

    Very bad 0 (0.0) 0 (0.0) 2 (100.0) 2 (100) 0 (0.0) 0 (0.0) 0 (0.0) 0 (0.0)

BMI 

    Low 0 0 0 0

0.211

0 (0.0) 1 (100.0) 0 (0.0) 1 (100)

0.870
    Normal 7 (12.1) 18 (31.0) 33 (56.9) 58 (100) 7 (26.9) 6 (23.1) 13 (50.0) 26 (100)

    Overweight 8 (25.0) 6 (18.8) 18 (56.3) 32 (100) 3 (30.0) 2 (20.0) 5 (50.0) 10 (100)

    Obesity 5 (35.7) 3 (21.4) 6 (42.9) 14 (100) 3 (37.5) 2 (25.0) 3 (37.5) 8 (100)

Drinking

    No 4 (18.2) 2 (9.1) 16 (72.7) 24 (100)
0.093

5 (27.8) 6 (33.3) 7 (38.9) 18 (100)
0.539

    Yes 16 (19.5) 25 (30.5) 41 (50.0) 82 (100) 8 (29.6) 5 (18.5) 14 (51.9) 27 (100)

Smoking

    No 11 (16.4) 16 (23.9) 40 (59.7) 67 (100)
0.385

5 (16.1) 7 (22.6) 19 (61.3) 31 (100)
0.005

    Yes 9 (24.3) 11 (29.7) 17 (45.9) 37 (100) 8 (57.1) 4 (28.6) 2 (14.3) 14 (100)

Data were shown number (%). MI=Mibyeong, BMI=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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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slach burnout inventory of participants

Male Female Total P-value

1. I feel emotionally drained from my work 2.13±1.04 2.04±0.90 2.11±1.00 0.615

2. I feel used up at the end of a day at university. 2.74±1.12 2.80±1.18 2.76±1.14 0.770

3. I feel tired when I get up in the morning and I have to face another day at the university. 2.41±1.08 2.69±1.22 2.50±1.13 0.173

4. Studying or attending a class is really a strain for me. 2.32±1.36 2.31±1.14 2.32±1.07 0.974

5. I feel burned out from my studies. 1.92±0.92 1.93±0.84 1.93±0.89 0.949

Exhaustion 2.67±0.50 2.75±0.39 2.69±0.47 0.347

6. I have become less interested in my studies since my enrollment at the university. 2.14±1.03 2.60±1.18 2.28±0.09 0.019

7. I have become less enthusiastic about my studies. 2.46±1.18 2.80±1.22 2.56±1.20 0.114

8. I have become less enthusiastic about my studies 2.32±1.10 2.42±0.22 2.35±1.13 0.605

9. I doubt the significance of my studies 2.19±1.15 2.16±1.21 2.18±1.16 0.860

Cynicism 2.28±088 2.49±1.06 2.34±0.94 0.200

10. I can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s that arise in my studies. 2.99±0.88 3.20±0.92 3.05±0.89 0.188

11. I belive that I make an effective contribution to the classes that I attend. 2.72±1.05 2.51±1.10 2.66±1.06 0.270

12. In my opinion, I am a good student. 2.66±1.02 2.84±0.95 2.72±1.00 0.312

13. I feel stimulated when I achieve my study goals. 2.57±1.00 2.60±.92 2.58±0.97 0.852

14. I have learned many interesting things during the course of my studies. 2.67±0.96 2.84±0.98 2.72±0.97 0.321

15. During class I feel confident that I am effective in getting things done. 2.83±0.98 2.82±1.01 2.83±0.99 0.979

Professional efficiency 2.74±0.80 2.80±0.76 2.76±0.79 0.655

Total 2.68±0.55 2.73±056 2.69±0.55 0.621

Data were shown mean ± standard deviations (SD). 

Table 4. Training stress inventory of participants

Male Female Total P-value

1. I am under stress a lot of work. 2.58±1.20 2.11±1.05 2.44±1.18 0.026

2.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my coach’s nagging 3.28±1.23 2.67±1.11 3.09±1.23 0.005

3.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my coach’s irritation. 3.13±1.27 2.80±1.24 3.03±1.27 0.139

4. I am under stress from boaring training. 2.88±1.27 2.44±1.24 2.75±1.27 0.058

5. I am under stress by my coach’s abusive language. 2.81±1.43 2.24±1.13 2.64±1.37 0.020

6. I am under stress because I don't get along with the coach. 2.69±1.27 2.89±1.00 2.57±1.20 0.060

7. I am under stress by intense physical exercise. 3.01±1.24 2.44±1.16 2.84±1.24 0.010

8. I am under stress becaused my coach doesn’t trust me. 2.59±1.29 2.09±0.92 2.44±1.21 0.021

9. I am under stress because my coach scolds me for no reason. 2.75±1.31 2.60±1.27 2.70±1.29 0.517

Dissatisfaction with coach 2.85±1.02 2.41±0.83 3.24±0.79 0.011

10. I am under stress because I do not think I can go to a professional team. 2.81±1.44 1.93±1.11 2.54±1.41 0.000

11. I am under stress because I do not think I can be successful as a player. 2.90±1.31 2.38±1.28 2.75±1.32 0.025

12. I am under stress  because my career path is not well decided. 3.25±1.33 2.73±1.27 3.09±1.33 0.029

13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career worries. 2.35±1.39 2.93±1.05 3.22±1.31 0.077

14. I am under stress because of the pressure on my grades. 3.37±1.18 2.98±1.14 3.25±1.18 0.065

Career concern 3.31±1.07 2.59±0.88 2.97±1.04 0.003

15. I am under stress when a match does not go well. 3.70±1.19 3.42±1.27 3.62±1.22 0.199

16. I am under stress when I cannot go to a match. 3.14±1.28 2.71±0.97 3.01±1.21 0.044

17. I am under stress because my exercise does not go my way. 3.60±1.23 3.38±1.25 3.53±1.23 0.323

18. I am under stress because my skills do not show up during the game. 3.51±1.17 3.20±1.24 3.42±1.19 0.146

19. I am under stress I cannot compete. 3.73±1.16 2.98±1.23 3.50±1.23 0.000

20. I am under stress when I ca not concentrate and I do not have confidence. 3.50±1.20 3.20±1.06 3.41±1.16 0.149

21. I am under stress hen things do not go as the coach tells me to. 3.28±1.21 2.78±1.17 3.13±1.21 0.020

Dissatisfaction with game result and skills 3.50±0.93 3.09±0.90 3.37±0.93 0.016

22. I am under stress when my privacy is interfered with. 3.71±1.13 3.56±1.06 3.66±1.11 0.431

23. I am under stress when I do not have a vacation after a game. 3.47±1.30 3.02±1.37 3.33±1.33 0.064

24. I am under stress because I ca not enjoy my free time. 3.35±1.20 2.96±1.36 3.23±1.26 0.083

25. I am under stress when I work out on holidays. 3.50±1.28 3.11±1.53 3.38±1.37 0.112

Lack of leisure time 3.50±0.94 3.16±1.07 3.40±0.99 0.052

Total 3.19±0.86 2.76±0.78 3.06±0.86 0.004

Data were shown mean ± standard deviations (SD). 

Table 5. Study stress and training stress according to Mibyeong

Male (n=104) Female (n=45)

Healthy MI 1 MI 2 Total P-value Healthy MI 1 MI 2 Total P-value

Study stress 2.48±0.46 2.64±0.46 2.75±0.53 2.67±0.50 0.120 2.73±0.34 2.64±0.42 2.82±0.40 2.75±0.39 0.444

Exhaustion 2.48±0.46 2.64±0.46 2.75±0.53 2.67±0.50 0.120 2.73±0.34 2.64±0.42 2.82±0.40 2.75±0.39 0.444

Cynicism 1.89±0.65 2.08±0.90 2.51±0.89 2.28±0.88 0.009 2.29±0.92 2.43±0.83 2.65±1.25 2.49±1.06 0.615

Professional efficiency 1.57±0.83 1.57±0.71 1.92±0.50 1.76±0.79 0.086 1.38±0.71 1.96±0.60 1.86±0.87 1.75±0.7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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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습관 중 소화, 수면의 질, 흡연 여부가 건강(미병) 상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석 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총점 및 냉

담에서, 운동 스트레스는 총점 및 모든 하위 분류 항목에서 건강

(미병) 상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항목들은 모두 건강(미병) 상태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6).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lifestyle and stress according to 

Mibyeong

Value
Spearman’s 

correlation value
P-value

Appetite -0.140 0.089

Overeating 0.015 0.858

Speed of eating 0.058 0.483

Digestion 0.215 0.009

Quality of sleeping 0.304 0.000

BMI -0.105 0.202

Drinking 0.044 0.592

Smoking 0.234 0.004

Study stress 0.238 0.003

Exhaustion 0.079 0.337

Cynicism 0.203 0.013

Professional efficiency -0.023 0.785

Training stress 0.379 0.000

Dissatisfaction with coach 0.280 0.001

Career concern 0.363 0.000

Dissatisfaction with game result and skills 0.370 0.000

Lack of leisure time 0.223 0.006

BMI=Body mass index.

7. 회귀분석

    생활습관, 학업 스트레스와 운동 스트레스에 따른 미병의 위험

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건강군을 참조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되 다중공선성 문제와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선택법을 

사용하여 오즈비와 95% CI를 살펴보았다. 미병 1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면의 질과 운동 스트레스 중 경기내용과 기능 불만, 사생활 

불만의 항목이었으며, 미병 2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흡연 여부, 소

화, 운동 스트레스 중 경기내용과 기능 불만의 항목이었다(Table 7). 

고    찰

    많은 수업 시간, 진로와 취업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 경제적 

문제 등으로 대학생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대학생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12). 체육을 전공하거나 운동부에 있는 대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

스에 더하여 오랜 운동 기간으로 인한 지루함, 경기력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하여 다른 전공 분야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스트

레스를 받게 된다13). 이에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학업 스트

레스 뿐 아니라 운동 스트레스가 건강(미병)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여 생활습관과 학업 및 운동 스트레스가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감정이나 외부의 변화가 인체에 자극

인자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기의 변화로 관찰하고 있다14). 즉, 내외

부의 자극 인자에 의해 기기(氣機)의 변화가 일어나 정신이나 신체

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기기의 저체로 발생하

는 대표적인 병증인 울증(鬱證), 즉 기울(氣鬱)이 스트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병증이며14,15) 기울의 범주에는 서양의학의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 신경쇠약증 등이 포함될 수 있다16). 스트레스 반응

은 기능장애나 질병의 선행요인으로 나타나 건강을 위협하게 되며 

이러한 기능장애는 한의학적인 미병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스트

레스의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한 이상증상인 피로, 통증, 우울, 분노 

등이 한의학적 미병과 관련성이 높으며 생활습관 중 흡연, 음주, 

소화상태, 삶의 질 등이 스트레스 및 미병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

된 바 있다6,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적인 건강(미병) 상태

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에 한 대학의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동의하고 모든 설문과 신체계측에 참

여한 1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분석 결과 남학생은 

104명, 여학생은 45명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2배 가까이 많

았다. 남녀별로 나이, BMI, 미병 점수 및 미병군의 분포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 양상 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성의 경우 소화상태와 

수면의 질이 미병과 연관성이 있고, 흡연 여부가 미병 중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남성의 경우 수면의 질만이 미

병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WHO는 식생활과 관련된 만성질환에 관한 보고서에서 식이섭

취가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 암 등 만성질환과 연관성이 있다

고 발표하였는데18)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소화와 관련된 항목을 

평소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식욕, 과식 횟수, 식사 

속도 등은 미병과 연관성이 없고 여학생의 소화상태만 미병과 관련

이 있는 겻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 소화상태에 따른 미병과

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미병 상태가 좋지 않을

수록 소화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많았다. 건강군과 

미병 2군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오즈비가 0.118(95% 

CI: 0.117-0.842)로 나타나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 대상자들이 아

직 대학생으로 젊으며 전공 특성 상 신체활동이 많으므로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아 다른 식생활 상태가 미병에 영향을 크

기 미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소화상태의 이상이 드러나는 경우에

는 미병에 영향을 미치며, 계속적인 식생활의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raining stress 2.55±0.88 3.04±0.78 3.47±0.75 3.19±0.86 0.000 2.37±0.85 2.71±0.81 3.02±0.65 2.76±0.78 0.057

Disstisfaction with coach 2.27±0.86 2.75±0.95 3.12±1.02 2.86±1.02 0.002 2.03±0.78 2.39±0.82 2.66±0.81 2.41±0.83 0.097

Career concern 2.45±1.05 2.81±0.98 3.53±0.95 3.13±1.07 0.000 2.20±0.80 2.51±0.84 2.88±0.88 2.59±0.88 0.086

Dissatisfaction with game result and skills 2.84±1.05 3.28±0.86 3.83±0.76 3.50±0.93 0.000 2.76±1.06 2.93±0.94 3.39±0.69 3.09±0.90 0.110

Lack of leisure time 2.85±0.79 3.57±0.90 3.70±0.92 3.50±0.94 0.002 2.69±1.20 3.25±1.21 3.40±0.86 3.16±1.07 0.164

Data were shown mean ± standard deviations (SD). MI=Mibyeong.



190 S. J. Lee

    수면의 질은 여러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는데, 수면의 질은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면역성, 신체적이며 정신적인 건강 상태 등과 관련되

어 있다고 보고되었다19,20). 특히 대학생의 수면의 질은 삶의 만족

도, 우울, 분노, 피로 및 건강에 대한 주관적 느낌 등과 관련이 있

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17) 수면의 질이 대학생의 건강 상태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수면의 

질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남녀 모두 수면의 질이 미병과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P<0.05).

    흡연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을 감소시키고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LDL)과 중성지방(triglyceride, TG)의 수준을 증가시

킴으로써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하여 동맥경화나 심근

경색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21). 본 연구에서의 흡연

율은 남자 35.6%, 여자 31.1%로 2019년 국민건강통계22)에 따른 

19-29세 흡연율인 남자 24.8%, 여자 24.0%와는 차이가 있어 남녀 

모두 흡연율이 높았다. 이는 국민건강통계에서는 현재 흡연율을 평

생 담배 4갑(100개비) 이상 피웠으며 현재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

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흡연의 양과는 상관없이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만을 조사하였기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흡연 여부는 여학생의 경우 건강 상태와의 관련성이 높았으

며, 특히 건강군과 미병 2군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오즈비가 

7.317(95% CI: 2.103-25.461)로 매우 유의성이 높았다. 여대생의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따라서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학업 스트레스 중 냉담 항목의 점수는 남녀 모두 정서적 고갈 

및 전문적 효능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2.28±088, 

2.49±1.06) 학업 스트레스 중 냉담 항목이 정서적 고갈 및 전문적 

효능감에 비해서는 문제가 적은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전반적인 

학업 스트레스 항목의 점수가 모두 2점대로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

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

다. 미병군에 따른 분석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냉담 항목에서 남학

생은 건강(미병) 군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 상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본 결과, 

학업 스트레스의 냉담 항목은 남학생의 미병과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에게서 학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운동 스트레스의 경우 남학생의 전반적인 운동 스트레스 점수 

및 네 가지 분류 항목의 점수가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

히 진로와 학업 고민, 경기 내용과 기능 불만, 사생활 불만의 경우 

3점대의 점수를 보이고 있어 남학생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사생활 불만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남녀 모두 사생활 불만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운동과 학업의 병행으로 인해 개인 여가 시간

을 충분히 가질 수 없음이 체육 전공 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건강 상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해 볼 때, 진로와 학업 고민, 경기 내용과 기능 불만의 경우 

남녀 모두 건강 상태와의 상관성이 높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 내용과 기능 불만의 항목이 건강과 미병 1군, 미병 2군 모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 건강 상태와 가장 

밀접한 운동 스트레스 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사생활 불만의 경우 

남학생에게서 상관성이 높았으며, 건강과 미병 1군의 다항 로지스

Table 7.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in lifestyle and stress of healthy group and Mibyeong group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Healthy – MI 1 Healthy – MI 2

Odd ratio 95% CI Odd ratio 95% CI

Digestion

  Good 1.000 1.000

  Bad 0.256 0.030~2.166 0.118 0.017~0.842

Quality of sleeping

  Very good 1.000 1.000

  Good

  Bad

  Very bad 1.719E-8 4.637E-9~6.372E-8 3.622E-9 3.622E-9~3.622E-9

Smoking

  No 1.000 1.000

  Yes 3.094 0.902~10.616 7.317 2.103~25.461

Training stress inventory

  Total

    Low 1.000 1.000

    Middle

    High 0.279 0.043~1.812 0.244 0.043~1.374

  Dissatisfaction with game result and 
skills

    Low 1.000 1.000

    Middle 0.135 0.033~0.561 0.088 0.019~0.422

    High 0.687 0.118~3.992 0.101 0.019~0.537

  Lack of leisure time

    Low 1.000 1.000

    Middle 7.082 1.755~28.586 2.260 0.611~8.351

    High

Adjusted for sex and age. 95% CI=95% confidenc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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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회귀분석에서 오즈비가 7.082(95% CI: 1.755-28.586)로 유의성

이 매우 높아 학업과 운동을 병행함에 따라 여가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큼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단면조사 연구이

기 때문에 평가변수와 건강(미병) 상태에 관한 인과성을 명확히 할 

수 없다. 둘째, 한 개 대학교의 체육 전공 학생들 중 동의서에 서

명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고 이에 

따라 이 결과를 전체 체육 전공 학생들에게 일반화시켜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연구대상자의 수가 남녀의 비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남에 따라 여학생의 숫자가 더욱 적어 이것이 남녀의 차이

를 가져 온 원인일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

생의 한 시점에서의 생활습관과 학업 및 운동 스트레스에 따른 건

강(미병) 상태와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으로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

들의 경우 진로가 일찍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미 중고등학교 때

부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왔을 가능성이 큼에 따라 연구의 시기

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변화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식습관, 흡연, 학업과 운동의 스트레스를 

조절함에 따라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미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는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학업 및 운동 효율 향상 측면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 청소년기에서부터 주기

적으로 다양한 요인과 스트레스 등을 포함한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

로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건

강 관리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업과 운동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키며 학업과 운동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식습관, 흡연 여부와 같은 생활 습관 및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운동 스트레스가 건강(미병) 

상태에 유의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식 

섭취 후의 소화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금연을 하며 대학생들이 일

상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학업과 운동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

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건강(미병) 상태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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